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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mark: _Hlk533704436]SKT, AI 영상 합성 기술로
세계적 컴퓨터 비전 학회서 인정받아
- 카이스트와 공동 연구한 AI 영상 합성 기술 관련 논문, ECCV 2026에 채택돼
- AI가 영상 속 상황을 분석해 원하는 위치에 새 사물 이미지 자연스럽게 합성
- 한 장면에서 위치만 지정하면 전체 영상에 자동 반영… 그림자·반사까지 구현
- 영상 후반 작업, 광고 제작 등 고품질 영상 합성이 필요한 분야 활용 기대
	엠바고 : 배포 즉시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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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대표이사 CEO 정재헌, news.sktelecom.com)이 영상 속 원하는 위치에 새로운 사물 이미지를 자연스럽게 삽입하는 AI 영상 합성 기술로 세계적 컴퓨터 비전 학회에서 연구 성과를 인정받았다. 컴퓨터 비전은 AI가 사람의 눈처럼 이미지와 영상을 보고 사물, 공간, 움직임 등을 인식·이해하게 하는 기술 분야다.

SKT는 카이스트(KAIST) 주재걸 교수 연구팀과 공동 연구한 AI 영상 합성 기술 ‘인서트애니웨어(InsertAnywhere)’ 관련 논문이 오는 9월 8일부터 12일까지 스웨덴 말뫼에서 열리는 ECCV 2026(European Conference on Computer Vision, 유럽 컴퓨터 비전 학회)에 채택됐다고 30일 밝혔다. ECCV는 CVPR(컴퓨터 비전 및 패턴 인식 학회), ICCV(국제 컴퓨터 비전 학회)와 함께 세계 3대 컴퓨터 비전 학회로 꼽힌다.

이번 논문에서 다룬 '인서트애니웨어'는 기존 영상에 촬영 당시 없던 사물을 AI로 자연스럽게 추가하는 기술이다. 예를 들어 광고 영상에 특정 제품 이미지를 새로 배치하거나, 촬영이 끝난 콘텐츠에 소품·캐릭터·브랜드 요소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

기존 기술은 카메라가 움직이거나, 다른 물체가 삽입된 사물을 가리는 장면에서 사물의 위치와 크기가 흔들리거나, 실제로는 가려져야 할 사물이 화면에 그대로 남는 등 한계가 있었다. 또한 사물 주변의 그림자와 반사가 제대로 표현되지 않아 합성한 티가 나는 문제도 존재했다.

'인서트애니웨어'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상 속 3차원 공간 구조에 시간 흐름까지 반영하는 ‘4D 장면 이해 기술’을 적용했다. 이를 통해 사용자가 한 장면에서 사물을 넣을 위치만 지정하면 AI가 해당 위치 정보를 전체 영상으로 자동 확장한다. 카메라가 이동하거나 새로 삽입된 사물이 다른 물체에 가려지는 상황에서도 위치와 형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또한 AI를 활용해 삽입된 사물 주변으로 그림자와 반사, 조명 효과가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만들어 실제 촬영된 장면처럼 보이는 결과물을 완성한다.

이번 연구는 실제 광고·미디어 산업 현장에서 쓰이는 AI 영상 합성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의 학회에서 채택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간단한 작업만으로 고품질 합성이 가능해, 향후 영상 후반 작업, 광고 제작, 가상 제품 배치 등 다양한 분야로 적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SKT는 앞서 ‘인서트애니웨어’ 기술을 광고·미디어 분야 기업 고객에게 제공 중인 가상 간접광고(VPPL) 설루션 ‘애드플럭스(AdFlux)’에 적용해 상용화한 바 있다. ‘애드플럭스’는 영상에 특정 이미지를 이질감 없이 삽입할 수 있는 설루션으로, SKT는 관련 기술 특허 출원도 완료했다. 해당 설루션은 이미 ‘끝까지 간다 독박투어’, ‘우리 지금 만나’, ‘박장대소 - 부르면 언제든 콜’ 등 방송 프로그램에도 적용됐다.

양승지 SKT 엔터프라이즈기술지원담당은 “이번 ECCV 2026 논문 채택은 SKT의 AI 영상 합성 기술이 세계적 무대에서 인정받은 성과”라며 “앞으로도 광고·미디어 분야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고품질 AI 영상 합성 기술을 지속 고도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사진설명
SKT는 카이스트와 공동 연구한 AI 영상 합성 기술 ‘인서트애니웨어’ 관련 논문이 오는 9월 8일부터 12일까지 스웨덴 말뫼에서 열리는 ECCV 2026에 채택됐다고 30일 밝혔다.
사진 1, 2 : 논문을 작성한 SKT 구성원들이 ‘인서트애니웨어’를 연구 중인 모습.
사진 3 : ‘인서트애니웨어’를 활용해 소녀가 기타를 치는 영상에 SKT 키즈 전용 브랜드 ZEM(잼)의 캐릭터 ‘폭스타’를 합성한 모습.
사진 4 : ‘인서트애니웨어’를 활용해 SKT 유튜브 채널 영상에 SKT 키즈 전용 브랜드 ZEM(잼)의 캐릭터 ‘에스곰’을 합성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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